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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순환식 양액 재활용 시범 현장서 농가 의견 청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5일 고창군 시범사업 현장 찾아

- 배액 회수·여과·살균·재공급 등 순환식 양액 재활용 전 과정 살펴
 

- 현장 의견 반영해 기술 확산과 보급 확대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1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의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확인해 앞으로의 기술 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액(물+비료)을 버리지 

않고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화학비료 40%, 농업용수 30%가량을 

줄여 자원 절감과 환경 부담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장 관심도가 높다.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를 재배하는 고창군 시범사업 농가에 살균장치를 갖춘 

순환식 양액 재활용 시스템을 보급했다. 

 김 원장은 순환식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와 운영 상황을 비롯해, 배액 회

수부터 여과, 살균, 저장, 재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살균장치의 작동 상태와 살균 뒤 양액이 저장탱크로 원활하게 이동

하는지, 여과 장치와 배관에 막힘이나 운용상 불편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북을 비롯한 8개 도, 10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적용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

활용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확산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시범 현장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남수 (063-238-6400)

기술지원과 담당자 지도사 이승규 (063-238-6421)

                                      



붙임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시범 현장방문 계획(안)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시범 현장방문 계획(안)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시범 현장방문 계획(안)

□ 방문 개요       

 ㅇ 목 적: 순환식 수경재배로 버려지는 배액(물+비료)을 재활용하여 경영
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 현장점검, 농가 의견 청취

 ㅇ 일 시: ’26. 11. 5.(목), 13:20∼16:00

 ㅇ 장 소: 똑따온 농장(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167-1)

□ 세부일정(안)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4:20～14:40 20 ∘비료절감 양액 재활용 시범사업 점검
안내: 기술지원과장

(김진구 연구사)

14:40～15:00 20
∘농업인 영농 의견청취
 * 가열식 살균장치,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농업인


